
일본의 2007년 춘하절 텍스타일  

- 면 100%, 면 복합 소재가 주류로 

2007년 춘하절용 텍스타일을 활발하게 개발하기 시작하였다. 산모도(産元 ; 

산지 내의 도매), 제직업자, 콘버터들은 7~8월에 시직(試織)하여 견본 필을 

만들어 9월에 어패럴이나 원단상들만을 초청하여 준비된 견본을 비공식적으

로 전시하여 견본에 대한 의견이나 평가를 서로 교환하는 “우찌미까이(內見

會)”에 제안할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. 

소재의 트렌드는 면 100%와 면 복합이 주류가 될 것이라는 것은 거의 틀

림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인식으로 보인다. 이 면 100%에서는 이집

트 등의 초장면, 오거닉 코튼과 미면 중에서 선정하는 데는 충분한 검토가 

필요하다. 번수에서는 60수, 80수, 100수의 세 개 번수가 중심이 될 것 같은 

분위기이다. 직물 조직에서는 레노(leno), 파나마(panama weave ; basket 조직의 

일종) 등과 같이 속이 들여다 보이는 것이 많은 사람의 호감을 살 것 같다. 

또 하나는 겉옷이나 중의(中衣)용으로서 별로 눈에 띄지 않았던 고즈

(gauze)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. 고즈는 원래 의료용이나 간호용 상품

의 이미지가 강하였었는데, 이를 타파하고 아우터나 중의 분야로 2005년 시

즌부터 판매되고 있다. 이외에 보일(voile), 다중 고즈도 주목을 받고 있다. 경

사에 1,000~1,200의 꼬임을 추가한 강연사, 위사에 레귤러 실을 넣어 짜는 더

블 고즈나 트리플 고즈를 만든다. 이미 삼비(三備), 니시와키(西脇), 가마고오

리(蒲郡), 다카시마(高島) 등 각 산지의 업자들이 이들 소재의 시직을 직접 

추진하고 있다. 



다카시마의  어떤  업자는  경사  60수  면사 (1,000 추가 ), 위사  60수  

면사로  더블  고즈를  생산하여  멘즈  드레스  셔츠 , 쿨  비즈  셔츠에  

제안해  보려고  하고  있다 . 이너에도  고즈를  제안하고  있다고  한다 . 

가마고오리 업자는 침장품이나 어린이 옷에 제안하고 있으며, 특히 침장 

분야에서는 자카드, 다중직 고즈가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. 다중 고즈는 

아우터, 이너, 침장 등으로 용도가 넓으며, 해외에서는 생산이 어려운 소재들

이 되겠다. 

추가로 꼬임을 준 강연사나 다중직 소재들은 니치 상품으로서 벌크 소재

로 이어지는 것을 원하는 산지의 관계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. ♣  

 


